
선례가 없는 10시간에 걸친 심문회의 끝에 

부당해고 판단하는 4가지 요건 모두 인정됐다.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를 노동자가 객관적으로 입증못해 부노는 기각

재심에서 노조 파괴를 위한 조합원 표적해고 반드시 인정받을 것

네이처이앤티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구제명령 이행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6년 8월 31(월) 오전 11시 네이처이앤티 앞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순서 : 여는발언(신명균 금속노조 포항지부장)

투쟁발언(송무근 민주노총 포항지부장)

현장발언(조하영 네이처이앤티지회 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조합원)

* 순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노동자들에게 있는데 반해 위 4가지 요건에 관한 자료들은 구조적으로 대부분 사용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해고자 입장에서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노동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이유서와 답변서 그리고 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가지고 통상적으로 1회, 약 

1시간 정도 진행되는 심문회의를 거쳐 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익위원들이 실체적 진실을 밝

히는데 있어서 심문 횟수·시간의 부족, 사건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들은 노동위원회 구

제 절차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 이번 네이처이앤티 정리해고 사건에 있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상당 부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심문회의에 앞서 지난 7월 9일 쟁점설명기일을 열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당사자들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심문회의는 7월 13일, 

15일, 22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면서 쟁점설명기일을 포함 총 10시간에 걸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심도있게 

파헤쳤습니다.

포항시 남구 철강로 388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790-380) / 전화 054)278-1339 / 팩스 054)278-1881 

2026년 8월 28일(금) / 지부장 : 신명균 / 담당 : 김영건 조직국장(010-4077-5191)   

취재요청



○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경북지노위는 지난 7월 31일 네이처이앤티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금속노조 조합원을 

표적으로한 정리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해달라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

습니다. 8월 27일 송달받은 판정서에 따르면 경북지노위는 네이처이앤티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노동자 8명 전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습니

다.

○ 한편 부당해고와 함께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구체적·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회사가 정리해고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 행위들이 대부분 인정

되어 부당해고로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입증할 방법이 극히 제한적인 ‘사용자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

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못한 것은 아쉬울 수 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 판정서를 송달받은 네이처이앤티는 해고자를 원직 복직 시켜야 합니다. 구제 명령의 이행결과통보서를 30일 

이내로 경북지노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는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와 네이처이

앤티 간의 단체협약 제38조는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초심 판정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부당해고를 강행한 네이처이앤티가 또다시 경북

지노위의 구제 명령과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몽니를 부릴지 여부는 금속노조를 비롯해 지역 사회 모두가 주의깊

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8월 27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네이처이앤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판정서 송달에 따라 8월 31일 11시 네이처이앤티 정문 앞에서 네이처이앤티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구제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